
유기 용제 사용의 주의 사항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용제나, 옷 등에 묻은 얼룩을 빼는 데 사용되는 

벤젠 등의 유기 용제를 제외하면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는 물 계통의 용제

로 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 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이 많아, 일상 생활 속에서도 여러 종류

의 용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어떤 직장 여성으로부터 각종 접착 테이프를 가위로 끊다보면 접착제가 

가위 날에 묻어 안들게 되는데, 제광액(除光液)으로 닦으면 접착제가 녹아서 

가위가 잘 들게 된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매니큐어를 지우는 제광액은 아세

톤이 일반적으로 상용되며, 접착제 등은 대부분이 아세톤에 잘 녹는다. 

볼펜으로 잘못 쓴 것은 고무로 지워지지 않아 틀린 글자를 덮어버리는 흰

색의 수정펜은, 흰색의 안료를 메틸사이클로헥산(methylcyclohexane)으로 분산

시킨 것이며, 이 분산액은 증발이 빠르므로 빨리 건조하면서 피막이 쉽게 만

들어져 볼펜 지우개로 사용된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분산액이 

건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트러블을 막기 위하여 굳어진 흰색의 수

정액에 타주는 액도 문방구에서 팔고 있다. 수정액에 타주는 액은 메틸사이

클로헥산 50% 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화장품 등의 배합 성분도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데, 염려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용제류가 사용되고 있다. 여성들의 전신 미용

에는 에스테사론용 약제 등으로 피부의 각질을 녹여내는 기능도 요구되어, 



케미칼 필링(chemical peeling)이라고 하는 코스까지 있다고 한다. 

유기 용제는 일반적으로 증발하기 쉽기 때문에 음식에 의한 경구 독

성보다는 기체로 들이마시는 흡입 독성이 문제가 되는데, 피부가 손상

되는 경피 독성 등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안료 날염이나 안료 염색된 섬유 제품도 많아져, 물 빨래에는 잘 견뎌도 

용제성에는 문제가 생기기 쉬운 것들이 있다. 사고 원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 

유기 용제도 여러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용도가 많은 유기 용제의 활용에는 사용상의 허용 범위나 허용 농도에 관

한 지식이 없어서는 안되며, 인화성에서도 화재 예방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

하다. 

특히 많은 종류의 용제의 배합은 상승적 효과를 내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그 위험성도 상승적으로 커지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  

 


